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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CO2 배출량 일본 추월
IEA, 2001년 기준 9.21톤 달해 … 국․프랑스․이태리보다도 많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0년을 고비로 CO2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외환위기 때 배출량이 일시 줄어든 이후 다

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상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크

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 주요 에너지통계 2003>을 통해 한국 국민 1인당 에너지를 태울 때 발생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1년 기준 9.21톤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 

국, 프랑스, 이태리보다는 많은 것이다.

한국은 국가별 배출량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9번째로 많았다.

이산화탄소는 공장, 자동차 등에서 석유, 석탄 등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키

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직 정식 발효되지는 않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미 1997년 채택한 교토(京都)의정서를 통해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했다.

OECD 국가의 1인당 CO2 배출량(2001)          (단위: M/T)

한국은 그동안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개발을 늦게 시작했고,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1인당 온실가

스 발생량이 낮다는 점을 들어 감축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어서 경제개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는 상황이 달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함께 

지자는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도 국제적인 압력을 의식하고 2013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1일 이태리 라노

에서 개막돼 12일까지 진행된다.

<Chemical Journal 2003/12/03>

순위 국  가 배출량 순위 국  가 배출량

1 미  국 19.84 9 네덜란드 11.06

2 룩셈부르크 19.11 10 독  일 10.32

3 AUS 18.99 11 덴마크 9.41

4 캐나다 16.72 12 한  국 9.21

5 벨기에 11.63 13   국 9.20

6 핀란드 11.61 14 일  본 8.90

7 체  코 11.57 15 뉴질랜드 8.54

8 아일랜드 11.20 평균 OECD(30개국) 10.99


